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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predictors of exercise and physical activity time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and figure out the differences in these predictors between two groups. To investigate 
the research problems, first year data of 4th grade and 7th grade panels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was used for analysis. This data went through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3.0 program. As a result, gender was the strongest predictor for exercise and physical activity 
time, with female students spending less time in exercise and physical activity than male students. For 
individual factors, perseverance showed significance with a higher perseverance leading to more exercise and 
physical activity with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Smartphone dependency was also significant for 
both groups and showed decreasing exercise and physical activity time with increased dependency on 
smartphones. For school factors, friendship was significant for both groups and better relationships resulted 
in more time spent in exercise and physic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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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간의 모든 행동은 시간과 함께 진행되며, 
시간은 양적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간을 활용하는 특성을 분류하여 시간 사용 

패턴을 파악함으로써 인간행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수집이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생활의 실

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 또한 명확하게 알 수 

있다(이기영, 김외숙, 2009). 특히 생활시간의 

배분과 활용은 개인의 가치관을 반영하여 이루

어지는데, 자신이 의미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 일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그렇지 않

은 일에는 적게 투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

활시간에 관한 연구는 그 시간을 사용하는 개

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이유로 가치관이 형성되는 아동·청소년기

의 생활시간에 관련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 시기 학생들의 생활시간은 학교 밖에서의 

시간이 어떤 유형의 활동들로 구성되는지에 따

라 달라지며, 이는 학업이나 가정, 학교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받는다.
학생들의 생활시간은 크게 학습시간과 여가

시간으로 나눌 수 있다. 학습시간은 학원 및 

과외 시간, 인터넷 및 TV 강의 시간,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으로, 여가시간은 독서 시간, 운
동 및 신체활동 시간, 전자기기 사용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특히 전자기기 사용시간

은 스마트폰, 컴퓨터, TV 사용시간을 의미하

며, 현대 학생들의 생활 모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롭게 등장한 변수이다.
학생들의 학습시간(학원 및 과외 시간, 인터

넷 및 TV 강의 시간 등)은 여가시간에 비해 학

생들이 선택하거나 결정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여가시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율성을 발휘하는데, 자신이 좋아하거나 중요

하게 생각하는 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어떤 유

형의 여가시간에 더 많거나 적은 시간을 보낼지

를 결정한다. 따라서 여가시간은 학생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반영하며, 학생의 배경이나 

개인·사회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여가시간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

되는 개인 변인으로는 행복감, 자아존중감, 그
릿, 우울, 스마트폰 의존도가 있고 가정 변인으

로는 양육태도가 있다. 학교 변인으로는 교사관

계와 친구관계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변인들과 

여가시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은 학생들의 특

성을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데 근거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나아가 그들의 건전한 생활습관 형

성과 이어지는 학업,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

는 환경의 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국내외로 다양한 분류 

방법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이하 KCYPS)에서는 학생

들의 생활시간을 학습시간과 여가시간으로 나

누었고, 여가시간을 독서 시간, 운동 및 신체활

동 시간, 전자기기(스마트폰, 컴퓨터, TV)를 사

용하며 노는 시간, 그 외 친구들과 노는 시간으

로 구분하였다(배상률, 김형주, 성은모, 2013). 
이 중 운동 및 신체활동은 그것의 중요성을 꾸

준히 인정받으면서도 가정과 학교에서는 학업

이나 과외 등에 비해 그 가치가 비교적 저평가

되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의 예측 변인을 알

아봄으로써 좁게는 체육교과, 넓게는 여가와 

스포츠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

기의 개인·사회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초, 중학생의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에서는 크게 개

인 변인과 가정 및 학교 변인을 활용하였다. 
학생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배경 변인, 
성장 과정에 관여하는 개인 특성과 가정 변인, 
사회적 맥락에서 발달에 중요한 학교 변인의 

세 가지 단계로 나눈 것이다. 즉 개인이 겪게 

되는 사회화 기관을 작은 범위에서부터 넓은 

범위로 순차적으로 확장한 것인데, 우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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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별(Azevedo et al., 2007; Jago et al., 
2005)과 주거 지역(Martin et al., 2005), 부모

의 사회·경제적 지위(Baquet et al., 2014)가 신

체활동을 예측한다는 기존 연구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은 각각 초등

학생과 고등학생의 운동 및 신체활동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서경현 등, 2014; Shephard & 
Trudeau, 2008). 행복감, 자아존중감처럼 긍정

심리학과 스포츠심리학에서 특히 활발하게 다

루어지고 있는 그릿(grit)은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열정과 인내”(Duckworth et al., 2007)로, 
최근 Duston 외(2022)의 연구에서 격렬한 신체

활동이 그릿의 하위요인(흥미유지, 노력지속)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던 결과가 보고되었다.
신체활동은 또한 우울과 같은 정신, 심리적

인 부적응을 막아주며, 신체활동과 우울은 부

적인 상관을 보인다(Kremer et al., 2014). 우울

과 불안 등은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이 있는데,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을 중

재하는 직접적인 효과를 있었던 결과(김동환, 
2014)를 고려하면 이러한 변인들은 운동 및 신

체활동 시간과 관련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 변인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선정하

였다. 지각된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

는 아동의 신체적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결과

(Lee et al., 2006)가 있으며, 청소년의 운동과 

신체활동은 친구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행연구(Anderssen et al., 1992)에서

도 또래관계와 신체활동의 관계를 보고한 결과

가 있다. 또한 또래관계 못지않게 교사관계는 

학생의 학교생활적응 및 발달에 관련이 깊고, 
학생의 행동과 교사의 행동은 서로 영향을 주

고받는다는 결과(Wubbels et al., 1988)와 교사

를 신뢰하고 긍정적 관계를 맺는 학생일수록 

체육교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학습 의욕

이 높다는 연구(박경석, 2011)를 토대로 교사

관계를 예측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

교 패널자료를 모두 활용함으로써 발달적 차이

를 고려한 예측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알

아보고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실제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

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데이터

를 활용하였다. 연구원에서는 태블릿 PC를 이

용하여 청소년과 보호자 모두 조사원이 직접 

가구에 방문하여 개별 면접을 진행하였다. 조
사대상은 2018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의 2개 코호트로 구성되어 있다. 표본은 

2017년 교육부 학교통계를 표집틀로 하여 층

화다단계집락표집 방식으로 총 5,197명(초4 코
호트 2,607명, 중1 코호트 2,590명)을 선정하였

다. 이들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매년 추적조

사를 실시함으로써 성장 및 발달 과정을 파악

할 수 있다. 연구대상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구분 n %

성별

초4
남자 1,313 50.4

여자 1,294 49.6

중1
남자 1,405 54.2

여자 1,185 45.8

지역

초4

서울 402 15.4

대도시 676 25.9

그 외 1,529 58.6

중1

서울 426 16.4

대도시 705 27.2

그 외 1,459 56.3

표 1. 학생의 배경 변인 분포

2. 측정도구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운동 및 신체활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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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KCYPS 2018에서는 배상률 등(2013)
의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 문항을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안함”을 

1, “4시간 이상”을 7로 하여 시간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은 7점 리커트 척도이다. 운동 및 신

체활동 시간은 주말과 평일의 두 문항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이들의 평균 점수를 사용했다. 
연구의 독립변수 중 배경 변인으로는 학생의 

성별(남=0), 지역,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Socioeconomic Status, 이하 SES)를 선정하였

다. 지역은 학교 위치를 기준으로 서울을 0, 대
도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는 1, 그 외 지역을 2로 코딩하였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계산에 사용되는 부모의 

최종학력과 월평균 가구소득은 KCYPS 2010의 

수정·보완된 관련 문항을 사용하였다. 즉 부모

의 최종학력은 “학교 안 다님”부터 “대학원 졸

업”까지 1에서 7점의 점수를 부여하여 저학력

에서 고학력으로 갈수록 높아지도록 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소득 없음”을 1, “1000만
원 이상”을 10으로 하여 100만원 간격으로 점

수가 높아지도록 하였다.
이어 개인 변인으로 행복감, 자아존중감, 그

릿, 우울, 스마트폰 의존도를 선정하였다. 먼저, 
행복감은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연구소행

복지수 관련 문항(이정림 등, 2015)을, 자아존중

감은 Rosenberg(1965)의 원문항을 번안하여 활

용한 KCYPS 2010의 수정·보완된 문항을 사용

하였다. 그릿은 Duckworth와 Quinn(2009)이 

타당화한 「Short Grit Scale (Grit-S)」을 김희

명과 황매향(2015)이 국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아동용 그릿 척

도」를 사용하였다.  우울은 김광일 등(1984)이 

개발한 우울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스
마트폰 중독 척도는 김동일 등(2012)의 「스마

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정 

변인 중 양육태도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긍·
부정적 양육태도를 의미하며, 김태명, 이은주

(2017)의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양육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모든 개인·가정 변인은 

리커트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부정문항은 

역코딩 후 평균을 낸 점수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변인으로는 친구관계와 교

사관계를 선정하였다. 친구관계는 본인이 지각

한 또래관계로, 한국청소년학회의 「또래관계 

질 척도」(배성만 등, 2015)를 사용하였으며, 
교사관계 척도는 김종백 등(2009)의 「학생-
교사 애착관계척도」를 사용하였다. 모든 학교 

변인은 4점 리커트 척도로, 부정 문항은 역코

딩 후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각 변인과 변인별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하위요인 문항 수 Cronbach's α

개인
가정
변인

행복감 4 .790

자아존중감 10 .858

그릿 (흥미유지) 4 .707

그릿 (노력지속) 4 .665

우울 10 .914

스마트폰 의존도 15 .884

양육 태도 24 .913

학교
변인

교사 관계 14 .911

친구 관계 13 .829

표 2. 연구변인의 문항 수와 신뢰도(Cronbach’s alpha)

Ⅲ.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의 연구 변수들을 분석하기 전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기술통

계의 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변인 하위요인 평균(M) 표준편차(SD) 왜도 첨도

여가
시간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

3.33 1.38 0.46 -0.17

표 3. 초4 코호트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     (N=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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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하위요인 평균(M) 표준편차(SD) 왜도 첨도

여가
시간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

3.01 1.49 0.66 -0.08

배경
변인

SES 194.00 110.82 0.99 0.57

개인
·

가정
변인

행복감 3.38 0.55 -0.33 0.29

자아존중감 3.49 0.50 -0.20 -0.21

그릿 중 흥미유지 3.62 0.55 0.23 -0.01

그릿 중 노력지속 2.70 0.53 0.19 0.40

우울 1.80 0.64 0.62 0.03

스마트폰 의존도 2.24 0.49 0.24 -0.33

양육태도 3.63 0.44 -0.21 -0.30

학교
변인

친구관계 3.51 0.43 -0.09 0.29

교사관계 2.81 0.50 -0.15 1.03 

표 4. 중1 코호트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       (N=2,590)

각 요인들의 평균값은 1.53에서 3.82 사이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41에서 1.49 사이의 

값이 나타났다. 또한 모든 변인이 절댓값 기준

으로 왜도는 0.01~1.12, 첨도는 0.01~1.14 사
이로 나타나 Kline(2011)의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인의 상

관계수가 절댓값 .8 이하의 상관을 보였기 때

문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에 이상이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초등학교 4학년의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 
예측 변인

본 연구는 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학생들의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이 어떻게 달

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 회귀 분

석을 실시하였다. 종속 변수는 운동 및 신체활

동 시간으로, 각 시간에 대한 독립변수는 학생

의 특성(배경, 개인·가정, 학교 변인)을 위계적

배경
변인

SES 199.03 108.45 0.95 0.70

개인
변인

행복감 3.63 0.52 -0.68 0.46

자아존중감 3.72 0.47 -0.60 0.19

그릿 중 흥미유지 3.82 0.60 0.01 -0.25

그릿 중 노력지속 2.87 0.56 -0.11 0.12

우울 1.53 0.53 1.12 1.14

스마트폰 의존도 2.01 0.51 0.56 0.25

양육태도 3.79 0.41 0.20 -0.15

학교
변인

친구관계 3.45 0.42 -0.11 0.03

교사관계 3.00 0.49 -0.29 0.67 

여가시간 배경 변인 개인·가정 변인 학교 변인

    중1
초4

(1)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

(2)
성별
(여)

(3)
지역

(광역시)

(4)
지역

(그 외)

(5)
SES

(6)
행복감

(7)
자아

존중감

(8)
그릿 중 
흥미유지

(9)
그릿 중 
노력지속

(10)
우울

(11)
스마트폰
의존도

(12)
양육
태도

(13)
친구
관계

(14)
교사
관계

(1) - -.315**  .028 -.031 .023  .141**  .163** .088**  .197** -.128** -.169**  .066** .160** .112**

(2) -.237** - -.062** .029 -.021 -.100** -.166** -.101** -.084** .171** .092**  .001  .105** -.039*

(3) .010 .001 - -.695**  .009  .075**  .100** .069**  .056** -.102** -.078**  .083** .067**  .050*

(4) -.012 .009 -.705** - -.089** -.050* -.068** -.027 -.041* .062** .053** -.062** -.064** -.034

(5) .067** .009  .047* -.109** - -.008 -.007 -.015  .011  .005 -.020 -.003  .032  .032

(6)  .086** -.020 .048* -.026 .033 - .717** .297** .428** -.585** -.321**  .528**  .417**  .362**

(7) .102** -.046* .064** -.041*  .033  .686** - .368** .500** -.659** -.347**  .529** .426**  .402**

(8) .046* .040* .056** -.034 .015 .343** .411** - .311** -.412** -.411** .316**  .230** .248**

(9) .139** -.019 .074** -.053**  .076** .443** .497** .345** - -.408** -.358** .349** .349** .373**

(10) -.099** .096** -.084**  .052** -.016 -.572** -.643** -.399** -.384** - .296** -.459** -.381** -.312**

(11) -.101** -.086** -.073** .065** -.110** -.322** -.396** -.430** -.359** .374** - -.333** -.235** -.211**

(12) .068**  .003  .065** -.042* .047* .559** .579** .415** .426** -.515** -.346** - .419** .389**

(13) .125**  .139**  .060** -.041*  .034 .438** .448** .290**  .370** -.397** -.245** .434** - .390**

(14) .054** .064** .077** -.071** .072** .367** .387** .260** .416** -.293** -.245** .421** .425** -
*p<.05, **p<.01

표 5. 연구 변인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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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투입하였다. F 변화량이 마지막으로 유의

한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여 유의한 변

인들을 음영 처리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동일한 절

차로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에서 분산팽창요인

(VIF)의 값이 10을 넘을 때에는 다중공선선이 

있다고 보는데(Midi & Bagheri, 2010), 분석 결

과 VIF 값은 모두 3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

성의 문제는 없었다(Thompson et al., 2017). 또
한 Durbin-Watson 통곗값을 이용한 잔차간 독

립성 검증에서 종속변수별 값이 2에 가까워 변

수끼리의 자기상관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4학년의 운동 및 신체활동을 예측

하는 개인·가정 및 학교 변인의 관계를 <표 6>
에 제시하였다. 모형 1에서 배경 변인이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을 예측하는 통계적 설명력

(Adj R²=.064, ΔF= 39.737, p<.001)은 6.4%로 

나타났다. 모형 2는 모형 1에 비해 모형의 적합

도(Adj R²=.085, ΔF= 8.202, p<.001)가 높았

으며, 이 때 투입된 개인·가정 변인의 추가적 설

명력은 2.1%로 나타났다. 모형 3은 모형 2에 비

해 모형의 적합도(Adj R²=.095, ΔF= 14.459, 

p<.001)가 높았으며, 이 때 투입된 개인·가정 변

인의 추가적 설명력은 1%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의 운동 및 신체활동 시

간에 대하여 학생의 배경 변인과 개인·가정 변

인, 학교 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1에서는 성별이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β=-.248, p<.001). 즉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운동 및 신체활동에 보내는 

시간이 적었다.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β=.070, p<.01)도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는데, 
이는 가정환경이 좋을수록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2에서는 개인 변인을 투입하였는데 성

별(β=-.249, p<.001)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

위(β=.055 p<.001)는 여전히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변인 중에서는 

그릿 중 노력지속(β=.110, p<.001)과 스마트폰 

의존도(β=-.081, p<.01)가 각각 정적, 부적으

로 유의한 예측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그릿 중 

노력지속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을

수록 운동 및 신체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길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배경
변인

상수 3.481 3.495 2.809

성별(여) -.682 -.248*** -.688 -.249*** -.744 -.270***

지역(광역시) .005 .001 -.034 -.011 -.046 -.015

지역(그 외) .000 .000 .002 .001 -.002 -.001

SES .001 .070** .001 .055** .001 .054**

개인
·

가정
변인

행복감  .036  .013 -.012 -.005

자아존중감 .006 .002 -.032 -.011

그릿 중 흥미유지 -.040 -.018 -.052 -.023

그릿 중 노력지속 .270  .110***  .238  .097***

우울 -.022 -.008  .016  .006

스마트폰 의존도 -.222 -.081** -.226 -.083***

양육태도 -.069 -.020 -.131 -.038

학교
변인

친구관계 .436  .133***

교사관계 -.048 -.017

Adj R²(Adj ΔR²) .064 .085(.021) .095(.010)

F 39.737*** 19.992*** 19.344***

ΔF 39.737*** 8.202*** 14.459***
*p<.05, **p<.01, ***p<.001

표 6.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의 예측 변인(초4패널)                                                    (N=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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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개인 변인 중 행복

감, 자아존중감, 그릿 중 흥미유지, 우울과 가정 

변인인 양육태도는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모형 3에서는 학교 

변인을 투입하였으며, 모형 1과 모형 2에서 유

의했던 성별(β=-.270, p<.001), 부모의 사회·경
제적 지위(β=.054, p<.01), 그릿 중 노력지속

(β=.097, p<.001), 스마트폰 의존도(β=-.083, 
p<.001)가 여전히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학
교 변인 중에서는 친구관계(β=.133, p<.001)가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을 정적으로예측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와의 관계가 긍정적

일수록 운동 및 신체활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반면 교사관계는 운동 및 신체활

동 시간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변인들이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을 예측하는 

정도는 성별, 친구관계, 그릿 중 노력지속, 스
마트폰 의존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순으

로 높았다.

2. 중학교 1학년의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 
예측 변인

중학교 1학년의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을 예측

하는 개인·가정 및 학교 변인의 관계를 분석하여 

<표 7>에 제시하였다. 모형 1에서 배경 변인의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에 대한 설명력(Adj 
R²=.104, ΔF= 69.666, p<.001)은 10.4%로 나타

났다. 모형 2(Adj R²=.137, ΔF= 14.049, p<.001)
는 모형 1에 비해 모형의 적합도가 상승하였으며, 
이 때 투입된 개인·가정 변인의 추가적 설명력은 

3.3%로 나타났다. 모형 3(Adj R²=.157, ΔF= 
28.873, p<.001)에서는 학교 변인이 투입되었으며 

이들이 모형 2에 비해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을 

설명하는 양은 2%였다. 이는 중학교 1학년의 운

동 및 신체활동 시간에 대하여 학생의 배경 변인, 
개인·가정 변인, 학교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뜻이다.
분석 결과 모형 1에서 성별(β=-.324, 

p<.001)이 운동 및 신체활동시간과 부적 상관

을 나타냈다. 이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운동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배경
변인

상수 3.472 3.066 1.910

성별(여) -.972 -.324*** -.918 -.306*** -1.003 -.334***

지역(광역시) -.040 -.012 -.086 -.026 -.079 -.024

지역(그 외) -.071 -.024 -.075 -.025 -.057 -.019

SES  .000  .012  .000  .010 .000  .003

개인
·

가정
변인

행복감  .084  .031  .030  .011

자아존중감  .101  .034  .043  .014

그릿 중 흥미유지 -.079 -.029 -.089 -.033

그릿 중 노력지속  .357  .127***  .289  .103***

우울  .087  .037  .136  .058*

스마트폰 의존도 -.324 -.106*** -.322 -.105***

양육태도 -.093 -.027 -.207 -.061*

학교
변인

친구관계  .586  .169***

교사관계  .024  .008

Adj R²(Adj ΔR²) .104 .137(.033) .157(.020)

F 69.666*** 35.253*** 34.978***

ΔF 69.666*** 14.049*** 28.873***
*p<.05, **p<.01, ***p<.001

표 7.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의 예측 변인(중1패널)                                                     (N=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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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신체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학교의 지역과 부모의 사회·경
제적 지위는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을 유의하

게 예측하지 못했다. 모형 2에서는 모형 1에서 

유의한 변수였던 성별(β=-.306, p<.001)이 여

전히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개인 변인 중에서

는 그릿 중 노력지속 요인(β=.127, p<.001)이 

정적인 상관을, 스마트폰 의존도(β=-.106, 
p<.001)가 부적인 상관을 보여주었다. 노력지

속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을수록 

운동 및 신체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반면 

행복감, 자아존중감, 그릿 중 흥미유지, 우울, 
양육태도는 운동과 신체활동 시간에 영향을 미

치지 못했다. 학교 변인을 투입한 모형 3에서

는 모형 1과 모형 2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별(β
=-.334, p<.001), 그릿 중 노력지속(β=-.103, 
p<.001), 스마트폰 의존도(β=-.105, p<.001)가 

유의한 예측력을 보였다. 최종 모형에서는 우

울(β=.058, p<.05)과 양육태도(β=-.061,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력을 보였다. 
이는 학생이 덜 우울할수록, 부모의 양육태도

가 부정적일수록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이 많

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변인 중에서는 친구

관계(β=.169, p<.001)가 운동 및 신체활동 시

간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친구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운동 및 신체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교사관계는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변인들이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을 예측하는 

정도는 성별, 친구관계, 스마트폰 의존도, 그릿 

중 노력지속, 스마트폰 의존도, 양육태도, 우울 

순으로 높았다.

3.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교

초등학생 집단과 중학생 집단에서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을 유의하게 예측한 변인들을 정

리하여 <표 8>에 제시하였다. 또한 비표준화계

수와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회귀계수의 차이에 

대한 검정값 Z를 구한 뒤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았다. <표 8>에서 서로 정적 

상관이 있는 변인은 +, 부적 상관이 있는 변인

은 -로 표시하였으며 Z값이 유의하여 초·중간

의 차이가 유의한 경우 음영 처리하여 나타내

었다. 두 집단에서 모두 유의한 예측 변인들을 

중심으로 회귀계수의 차이를 아래 검증하였다.
배경 변인 중에서는 두 집단의 운동 시간을 

성별이 공통적으로 예측하였다. 회귀계수의 차

이를 검증한 결과 Z값이 1.96 이상으로 나타나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집단에서 성별의 예측력

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남학

생이 여학생보다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이 많

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중학교 집단에서 더 커

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가정 변인으로는 두 집단 모두 그릿 중 

노력지속과 스마트폰 의존도가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학교 변인 중에서는 친구관계가 두 

집단 모두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귀계수 차이 검증 결과, Z값이 1.96보다 작

아 개인·가정 및 학교 변인들의 집단 간 비교

는 유의하지 않았다.
두 집단 중 한 집단에서만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들도 존재하였

다. 초등학생 집단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정적인 예측력을 보였다. 중학생 집단

에서는 우울이 정적, 양육태도가 부적인 예측

력을 보였다.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

초4 중1

배경변인
성별 − −
SES +

개인가정
변인

그릿(노력) + +

우울 +

스마트폰의존도 − −
양육태도 −

학교변인 친구관계 + +

표 8.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을 예
측하는 변인 비교(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만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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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운동 및 신

체활동 시간을 예측하는 변인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를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으로 설정하여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인 예

측 변인들을 선행연구와 비교분석한 후, 교육

적인 시사점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먼저, 초등학생과 중학생 집단을 비교했을 

때, 한 집단에서만 유의한 예측력을 보인 변인

들은 다음과 같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초등학생 집단에서만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

가 높은 학생들이 중강도의 신체활동을 더 많

이 한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며(Baquet et 
al., 2014), 두 집단의 차이는 중학교보다 초등

학교 시기 부모의 배경이 운동 및 신체활동 시

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반면 우울과 양육태도는 중학생 집단에서만 

유의한 예측력을 보였다. 우울한 학생일수록 운

동 및 신체활동 시간이 많았는데, 운동 시간이 

많은 중학생이 우울감을 덜 느낀다는 선행연구

(선혁규, 2014)를 참고하면 초등학생에 비해 중

학생들이 우울을 해소하기 위해 운동 및 신체활

동을 실천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해석이 가능

하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인 중학생

일수록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이 많았는데, 이
는 부모의 일관적인 교육, 지지, 감독 태도가 아

동의 신체적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선행연구(Lee 
et al., 2006)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운

동 및 신체활동 시간을 예측한 변인들은 다음과 

같다. 개인 변인에서는 스마트폰 의존도가 두 

집단에서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을 유의하게 예

측하였다. 이는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을수록 운

동 및 신체활동 시간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

므로 운동이 스마트폰 중독을 중재한다는 김동

환 등(2014)의 연구결과를 참고하면 스마트폰 

의존도와 운동 및 신체활동은 서로 영향을 미친

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학교 변인인 친구

관계는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을 두 집단에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두 집단 모두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이 길었다. 이
는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일수록 친구관계가 

좋으며 함께 노는 시간도 많다는 권민혁과 김성

호(2006)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청소년의 신

체활동 시간은 또래의 신체활동 수준과 신체활

동에 대한 지지의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

(Anderssen et al., 1992)도 이를 뒷받침한다. 즉, 
학교급이 상승할수록 벌어지는 성별에 따른 운

동 시간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또래와 함께하

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개인 변인 중 그릿 중 노력지속 또한 예측 변

인으로 드러났다. 이는 흥미유지보다는 노력지속

이 수행 결과를 예측한다는 Credé et al.(2017)의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운동 및 신체활

동에 노력을 지속하는 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내재동기를 비롯

한 전반적인 학습동기의 감소와 함께 그릿도 낮

아진다는 임효진(2017)의 연구를 참고하면, 학생

의 그릿과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은 중학교, 고
등학교로 갈수록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집단 간 비교가 유의한 

예측 변인은 성별이 유일했다. 여학생이 남학

생보다 적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남학생은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는 시간이 많다는 선행연

구(Jago et al., 2005)를 뒷받침한다. 또한 성별

에 따른 차이는 초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

학생의 운동시간이 증가하고 여학생의 운동시

간이 줄어듦을 의미한다. 그 원인은 단순히 개

인적인 신체 변화나 운동에 대한 선호도 변화

일 수도 있고, 교육과정 혹은 학교 시스템에 

있어 성별로 체육활동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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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도 있다. 따라서 운동 시간에 대한 성차

에 대한 결과를 좀 더 탐색할 필요가 있다. 청
소년기 여학생들은 대부분의 체력요인에 있어

서 정체나 퇴보의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는 

생리학적인 원인도 있으나 근력 향상 등을 위

한 여학생들의 노력 부족도 원인인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Goodway et al., 2019). 한편으로

는 김방출(2003)이 주장하였듯 여성의 체육활

동은 사회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체육으로 시작하여 생활 속 여가스

포츠까지, 성별에 따른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

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각도에서 후속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의 양상을 살펴본 후, 이를 예측

하는 변인들을 확인하고, 학교급별로 어떤 차이

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로는 남학생일

수록, 스마트폰에 적게 의존할수록, 노력을 지

속하는 힘이 클수록,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초등

학생과 중학생의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이 많았

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변인 중 특히 개인 변

인인 행복감, 자아존중감, 그릿, 우울은 운동과 

신체활동의 결과 변인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 변인(가정, 학교)과 함께 이들

이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을 예측할 것으로 가

정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정해진 학습시간 외에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운동과 신체활

동 시간은 학생 개인의 심리 상태와 특성에 따

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운동 시간이 늘

어나면 우울감이 감소할 수 있지만, 우울한 심

리 상태에 놓인 학생들은 신체활동 자체를 회피

하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자존감, 그릿이 

높은 학생들은 운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물론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는 상관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

에 이러한 인과적 결론을 내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험연구 혹은 종단자료를 사용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

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운동 및 신체활동이 아동·청소년기의 생활에

서 바람직한 여가활동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

을 것이다. 그러나 통계청과 여성가족부(2020)에 

따르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규칙적으로 운동하

는 학생의 비율이 초등학교는 75.3%, 중학교는 

51.4%, 고등학교는 40.1%로 점차 낮아지고,  학
생 개개인의 주관적인 건강에 대한 인식 또한 초

등학교는 91.3%, 중학교는 87.0%, 고등학교는 

82.8%로 점차 감소하는 상황이다. 이는 학생들

이 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만 자신의 기준

에 미치지 못하는 운동량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운동 및 신

체활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스포

츠 현실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법제도뿐

만 아니라 행동의 실천 주체인 개인에 대한 관심

이 중요하기 때문이다(서재철, 김방출, 2020).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

하였으므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운동과 신체활

동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는지 질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양적, 질적 분석 결과와 통합되는 후속 

연구를 통해 학교에서는 운동 및 신체활동, 나아

가 사회에서는 여가와 스포츠가 활성화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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